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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효과*

이민영**
․강지영***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

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의 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의 조

사 시점은 2015년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

을 완료한 중학교 1학년 5,3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

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

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

향을 미쳐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

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

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시기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대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증진하며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담개입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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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진로교육은 진로발달이라는 개인적 차원과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김봉환, 2023)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정책은 2015년「진로교육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학교교육 및 행정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

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도입되었으며, 자유

학기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 방향의 조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중학교 교육

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지필 평가 부

담을 경감하고, 토론 및 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교육부, 2015). 특히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

제를 적용한 것은 이 시기의 진로 탐색 활동이 향후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전공 선택에 이르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박보경ㆍ배상훈, 2019).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시기의 진로 인식과 진로 탐색 경험은 이후 고등학교 시기

를 포함한 청소년기 진로성숙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소영ㆍ정혜원, 

2022; 임현정, 2022; 최인희, 2019). 진로성숙도는 특정 연령에서 수행해야 하는 진로 발달 과

업을 얼마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Super, 1955), 중학교 시기에 진로 탐

색과 경험은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결정과 직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소

영․정혜원, 2022; 서봉언․이수민․조승우․김경식, 2013). 하지만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중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거나 자기주도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느끼

기도 하는 때이다. 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정보와 진로 지도가 필요함에도 교육 자원과 

인프라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여 교육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학기제가 충실히 이루어져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탐색과 계획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고등학교 시기 진로발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한편, 자유학기제와 같은 진로 관련 교육정책이 확대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진로 관련 대

화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찬호․김선미․유신복, 2021).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가 진로를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정경화․김기승, 2018; 이뿐새, 2017;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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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김지은, 2012).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 탐색의 동기를 강

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비난, 부정적인 피드백만을 준다면 이는 자녀

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진로 탐색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 변인으로 주로 양육태도, 애착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평소 일상

에서의 대화 및 함께 하는 시간 및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

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육태도나 애착과 같은 변인은 자녀의 과거 경험에 대

한 회고적 보고에 주로 의존하며, 시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는 반면(이영광․양인준․이승엽, 2019, 조아라, 2013; 선혜연․김계현, 2007;  

Sharf, 2006)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교 및 일상에 관한 대화, 여가나 취미의 공유 등 보다 

역동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녀의 

진로성숙에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시기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지원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

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율성을 존중받

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진 과제나 과업을 성취하며 유능함을 느낄 

때, 흥미나 내적 만족감이 증가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스스로가 세운 목표 행동을 성취해 내

고자 하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하영․강한솔․한윤선, 2018). 자기결정성은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기로 청소년의 진로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김

하영 외, 2018; 여태철, 2015). 또한 자기결정성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완화시키고 환

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과업 수행능력,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백경선, 2019).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및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 

관계성 및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통해 성취 지향성,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심리적⋅인지적 

자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Peterson & Bush, 2003), 이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

정 및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진로성숙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박소영․

정혜원, 2022; 홍윤경, 2021) 선행연구들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과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결정성 동기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기대수준이나 관여가 무리한 수준일 때 자녀는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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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학습저하 및 긍정적, 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정유미․김혁곤, 2002). 자녀가 부모와 맺는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

트레스 수준도 감소한다는(김유정․이은미, 2016; 이한열, 2010; Cohen & Will, 1985; 

Grotevant, 1998) 연구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혁과 박재우(2019)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부모

와의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학업스트

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업스

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박지현, 

2020; 조민제, 2010)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높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낮아진 학업스트레스는 곧 심리적 안정감으로 연결되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스

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두 변인 간 인과관계와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보다 두 변

인 간 상관관계와 두 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내 환경 요인으

로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및 학업스

트레스의 역할에 주목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

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

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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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와 학

생의 진로성숙도를 관련지어 탐색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리나, 2024).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정보 능력과 준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성숙의 의미는 Super(1955)의 이론으로부터 

직업성숙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 ‘성장기에서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를 거쳐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속해 있는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과업의 준비도’로 정의되

었으며,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 정도로 동일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라고 하였다(임정미, 2019).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황매향․임은미, 

2004). 

자유학기제는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또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다수 보고되어 왔다(조성경․김

민제․박근아․서정은․이보미, 2018; 김동심, 2017; 신철균․박민정, 2015). 중학교 1학년 시

기에 자유학기를 경험한 후 진급한 학생들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개발 등의 영역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문찬조․정동욱, 2020). 한편, 자유학기제 시기 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일부 확인되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분석

한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

음을 밝혔다(김위정, 2017).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조성경․김민제․박근아․서정은․이보미, 2018), 자유학기에 참여하는 교사 

비율이 높을 경우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이 

진로성숙도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필남, 2020).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역이나 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모교육연구, 제22권 4호, 2025

34

2.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부터 자녀의 미래의 목표 설정이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화를 통한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상태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된다(이선영․송주연, 2019; 구본용․유제민, 

2010). 여기서 상호작용의 의미는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맺는 과정으

로, 이는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모두 영향이 나타나야 

한다(도미향․김은영, 2024).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취미나 여가활

동, 독서사회문제에 대한 대화, 학교 및 일상에서의 관심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김양

분․남궁지영․박경호․최인희․김미숙․강호수, 2016).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인지

정서사회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보다는 부

모와 자녀가 상호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김성현․백현옥, 2020). 

초기 청소년기는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부모의 

충분하고 적절한 지지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경화․김기승, 2018; 최윤정․김지은, 2012). 청소년이 고민하는 진로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가 청소년에게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방향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 반면, 부모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서적, 혹은 정보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로를 설정하는 시기에 부모의 비난 등

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닌 채 성인기로 진

입할 가능성이 있다(전미리․김봉환, 2015).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진로이론 학

자인 Roe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는 이러

한 심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한다고 하였다(황매향․임은미, 2004). 이러한 Roe

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

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대화 및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 등

의 다양한 경험은 진로발달과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이문희․신효정, 2015; 이

현림․김순미, 2007;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과 선택 과정에서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이 진로결정에 있어 자신감, 독립심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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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01).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진로성숙도

를 향상시킬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내

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매개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이론(SDT)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기결정성을 인간 동기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의 

다섯가지 유형과 동기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주목해왔다(김민성․신택수․허유성, 

2020). 주로 학습영역에서 이론의 적용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섯 가지 유형의 동기(무동

기, 외적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가 학습과정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이문희․신효정, 2015). 무동기는 동기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

며, 낮은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외적조절동기는 마감, 위협, 보상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김규연․김창대, 2024). 부과된 조절동기는 타인의 인정이

나 비판을 회피를 목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외적 자극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죄책감, 자아팽창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동기이다(Deci & Ryan, 2000). 확인된 조절동

기는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개인이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말

한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조절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가장 높은 상태로, 외부의 보상이나 

자극이 아닌 학습 자체에서 흥미와 즐거움, 만족을 느껴 자율적으로 이루는 동기이다(김하영 

외, 2018). 선행연구에서는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은 학교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내

용을 구조화하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는 전

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금 학생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며,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

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임혜인, 2019). 

최근 진로 분야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심리 내적 자기조절을 통해 

과제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을 통제하여 목표행동을 성취해 내는 개념

으로 주목받고 있다(곽연옥, 2013; 류진숙, 2012; 이예진․이기학, 2010; 이지혜, 2009; Deci 

& Ryan, 2000). 개인의 진로성숙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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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이문희․신효정,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자기결정성 동기를 가지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김하영 외, 2018). 자기결정성 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학습영역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로성숙도에 관해 축적된 연구의 양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기인 내재적 동기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성

숙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백연옥․심혜숙, 2015), 내재적 동기는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이예진․이기학, 2010) 반대로, 자기결정성 동

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일부 보고되었다(최은혜․임효

진, 2022).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의 관

심과 지지, 그리고 소통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진로성숙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검증할 것이다.

4.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우리나라 중학생은 학령기 전환에 이어 교과와 평가 방식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학업 환경

과 학습 방법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

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며, 다양한 교과별 수업에서 겪는 변화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게 된다(박성희․김희화, 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생 개인, 가정, 교사, 교우관

계, 학교 특성 등과 함께 다차원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관

련한 환경요소 중 부모 변인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부모의 교육기

대는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정서적으로 압력이나 부담을 

주어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기도 한다(김종백․김준엽, 2009).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

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학업과 관련하여 지나친 기대나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를 나타

내거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학업 시간만을 

강조한다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결과

들이 관찰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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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박지현, 2020),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고경필․심미영, 2014). 반면, 학

업스트레스가 진로 관련 고민과 탐색을 촉진함으로써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조민제, 2010).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가 정적 또는 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관심, 지지 그리고 소통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 준비를 위한 

자기 이해와 진로 계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5.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부족하

다. 자기결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배병훈․신희천, 2009)와 자기

결정성 동기와 학업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2017),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조

절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하은진, 2015)가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자

기결정성 동기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내재적 동기에 초점을 두어,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자극이 아닌 학습 자체에서 흥미와 즐거움, 만족을 느껴 자율적으로 학습을 이루는 동기임

(김하영 외, 2018)을 고려할 때,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적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내재적 

동기가 높으면 학교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습의 질을 향상과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인다(임혜인, 2019). 또한 부모

의 학습에 대한 관여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영향을 미쳐, 자기조절 학습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하은진, 2015). 즉 청소년기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인지발달과 성격형성에 필수

적인 요소가 되며 내적동기를 강화시키게 되어 학습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홍윤경․

최혜진, 2024).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한 관심과 지지, 소통이 자율적인 학습동기를 

강화시키고, 강화된 내재적 동기가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진로성숙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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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662 49.6

여 2,704 50.4

계 5,366 100.0

학교정보

(지역규모)

특별시 824 15.4

대도시 1,296 24.2

중소도시 2,291 42.7

읍ㆍ면지역 955 17.8

계 5,366 100.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KELS 2013 3차년도 조사자료로 전국 17개 시∙도

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에는 2,551교로 확대 운영되었고 조사에 참여한 학교 중 자유학기제 정책을 운영한 학교는 

1,125개교 중 874개교(약78%)이다. 학교표본 1,125개를 대상으로 하여 층화군집무선 추출법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적용하고 표본 대상을 무선 추출하였다(김양분 외, 

2016).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설문지와 학습자특성 조사지의 문항들을 추출한 후 

자유학기제를 미운영한 학교의 학생(n= 1,275)을 제외하였다. 주요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누락된 응 이 있는 학생(n=185)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중학교 1학 년 학생 5,3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전체 5,366명 중 남자 청소년은 2,662명(49.6%)로 여자 청소년은 2,704명(50.4%)으로 성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 정보 중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2,291명(4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도시 1,296명(24.2%), 읍ㆍ면지역 955명(17.8%), 특별시 824명(15.4%) 순으

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유형에 다른 분류로 국공립이 4,457명(83.1%), 사립학교 909명(16.9%)

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중 남녀공학은 3,963명(73.9%), 남학교 699명(13.0%), 여학교는 704명

(13. 1%)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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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설립유형)

국공립 4,457 83.1

사립 909 16.9

계 5,366 100.0

학교정보

(남녀공학)

남녀공학 3,963 73.9

남학교 699 13.0

여학교 704 13.1

계 5,366 100.0
 

2. 연구도구

1) 독립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KELS 2013에서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은 KELS 2005의 문항으로 ELS: 

2002, PISA 2000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김양분김성식박성호민병철강상진김현철신종

호, 2006).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항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 관심, 정서적 지지 및 개방

적인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

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지, 사소한 것도 잘 대답해 주는지, 취미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 

작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64 로 나타났다.

2)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척도

KELS 2013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김양분 외, 2016). 먼저 ‘자기이해’는 진로 선택

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이며, ‘진로계

획성’은 진로 방향 설정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도로 정의된다(임현정, 2022). 

일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직업 자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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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의 

3문항은 부정적 방향의 질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문항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세 하위요인 별 각 5문항씩 총 1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을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15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3) 매개 변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척도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문항은 KELS 2013 3차년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KELS 2013의 

자기결정성 척도는 Ryan과 Deci(2000)의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Regul 

ation Questionnaire: SRQ-A)를 기반으로 김아영(2002)이 제작한 ‘한국형 자기조절 설문지

(K-S RQ-A)’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김양분 외, 2016). KELS 2013에서의 자기결정성 동기 

문항은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각 4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요인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

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4) 매개 변인: 학업스트레스 척도

KELS 2013에서의 스트레스 문항은 KELS 2005의 문항으로 임용우(1994)가 개발한 스트

레스 문항 중 일부를 추출한 후 수정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김양분 외, 2006). 시험스트레

스와 학업스트레스 두 하위요인으로 각 4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추어 학업스트레스 4문항만을 사용하

고자 한다.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

업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8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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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인: 성별,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별과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상의 두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김리나, 2024; 박예은정

혜원, 2021; 김정아남궁지영; 2018; 길혜지윤지윤, 2015; 최은희, 2015; 박미란이지연, 2010; 

박효희성태제, 2008; 차정은김아영이은경김봉환, 2007). 응답자의 성별을 파악하기 위해 

KELS 2013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남자(1), 여자(2)로 측정한 결과를 남자(0), 여자

(1)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업성취의 측정을 위해 KELS 2013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능력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동해인, 2019).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국어, 수학, 영어 기초능력검사 점수(1: 기초미달, 2: 기초, 3: 보통, 4: 우수)의 

세 과목 평균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8.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변인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과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ing: SEM) 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 

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와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 

bach’s 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 

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 NEI, IEI, TLI, CFI, RMSEA), 관찰 변인의 요인적재 

량, 잠재변인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 NEI, IEI, TLI, CFI, RMSEA)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모형의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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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 SD 최솟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3.582 .875 1.00 5.00 -.162 -.361

자기결정성내재적 동기 2.552 .708 1.00 4.00 .065 -.155

학업 스트레스 2.693 .997 1.00 5.00 -.162 -.361

진로성숙도 3.620 .644 1.13 5.00 .229 -.395

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팬텀변인(ph 

antom variable)을 포함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 

도를 살펴보면, 왜도의 절댓값은 [.162~.229]이고, 첨도의 절댓값은 [1.55~3.95]로 정규성 기 

준에 충족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평균은 3.58 

2(SD=.875)이며,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평균은 2.522(SD=.708), 학업스트레 

스의 평균은 2.693(S D=.997),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3.602(SD=.64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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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80 미만인 경

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

적 동기(r=.363, p<.01), 진로성숙도(r=.411, p<.01), 학업성취(r=.1 21, p<.01)와 정적으로 유

의하며,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진로성숙도(r=.372, p<.01), 학업성취(r=.181, p<.01)와 정

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r=.133, p<.01)와 성별과 학업성취

(r=.1 23, p<.01)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

용과 학업스트레스(r=-.239, p<.01), 성별(r=-.046, p <.01),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

트레스(r=.244, p<.01), 성별(r=-.47, p<.01),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r=-.220, p<.01), 학

업성취(r=-.029, p<.05)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진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통제변수

인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N=5,366)

1 2 3 4

1.부모-자녀 상호작용 1

2.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363** 1

3.학업스트레스 -.239** -.244** 1

4.진로성숙도 .411** .372** -.220** 1

*p<.05, **p<.01

2.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

기와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측

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초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3447.9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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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1 .651 .655 .014 45.719***

부모2 .725 .715 .014 50.315***

부모3 .962 .810 .017 56.849***

부모4 1.048 .765 .019 54.010***

부모5 1 .762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동기1 1.164 .814 .021 55.738***

동기2 1.165 .831 .021 56.790***

동기3 1.222 .866 .021 58.776***

동기4 1 .714

f=98), NFI=.916, IFI=.918, TLI=.899, CFI=.918, RMSEA=.080으로 다소 양호하지 못한 것으

로 확인되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지수가 가장 높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측정변수 중 부모1과 부모2의 문항의 내용이 

언어적 소통과 관련되어있는 유사성에 의해 통계적·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들 

간 오차항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적합도 지수인 NFI(.947), IFI(.949), TLI(.937), CFI (.949), RMSEA (.063)의 값이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df) NFI IFI TLI CFI RMSEA

1762.862***(97) .947 .949 .937 .949 .063

***p<.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개별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대체로 

.5이상이었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일태도의 경우 .436으로 나타났다. 일태도는 진로

성숙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5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잠재변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경로가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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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학업1 .867 .677 .019 45.028***

학업2 .816 .637 .019 42.520***

학업3 .877 .743 .018 48.521***

학업4 1 .787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1.448 .777 .048 29.977***

진로계획 1.707 .885 .057 29.831***

일태도 1 .436

*p<.05, **<.01, ***p<.001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3105.760(df=12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NFI, IFI, TLI, CFI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도 .06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df) NFI IFI TLI CFI RMSEA

3105.760***(128) .926 .929 .915 .929 .066

***p<.001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410, 

p<.001)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378,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진로성

숙도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또 다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198,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변수들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번째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학업스트레스(=-.219, p<.0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체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282, p<.0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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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어서 두번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 (=-.069,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

부모-자녀 

상호작용

→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304 .410 .012 25.778***

→ 학업스트레스 -.216 -.198 .019 -11.087***

→ 진로성숙도 .266 .378 .011 21.698***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 학업스트레스 -.323 -.219 .026 -12.556***

→ 진로성숙도 .237 .282 .014 17.164***

학업

스트레스
→ 진로성숙도 -.040 -.069 .009 -4.486***

성별 → 진로성숙도 .020 .017 .015 .183

학업성취 → 진로성숙도 .022 .031 .009 .015

*p<.05, **p<.01, ***p<.001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p<.001

[그림 1] 최종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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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 분석

(1) 효과의 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

용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78, p<.001). 또한 매개변수인 자

기결정성 내재적 동기(=.282, p<.001)와 학업스트레스(=-.069, p<.001)의 진로성숙도에 대

한 직접효과도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매개변수에 미치

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였으며,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410, p<.00 1)와 학업스트레스

(=-.19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

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

의 곱을 통해 산출된 특정 간접효과로 산출된다(배병렬, 2014).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상호

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6(.410×.282)이

며,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014(-.198×-.069)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

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이중 매개경로를 통한 간접효과

는 .006(.410×-.219×-.06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136(.116+.014+.006)이며,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구조모형에서 산출된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값

인 .513(.378 +.135)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및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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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
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
.410 .410

→ 학업스트레스 -.198*** -.090 -.288

→ 진로성숙도 .378 .135 .513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 학업스트레스 -.219***

→ 진로성숙도 .282 .015 .297

학업스트레스 → 진로성숙도 -.069***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p<.05, **p<.01, ***p<.001 

(2) 전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 기

와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2000회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반복 추출한 표본

에서 매개효과 회귀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도출하였다. 전체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

과는 <표 9>와같다.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매개효과는 하한값이 .0 74, 상한값은 .097 

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고 전체 매개효 

과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전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bounds Upper bounds

부모-자녀 상호작용→진로성숙도 .074 .097

(3)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부모-자녀 상호작

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첫번째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회귀계수

는 .072(p<.001)이며, 두번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009(p<.01)로 두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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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효과가 유의

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

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04(p<.001)이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10>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진로성숙도
.072*** [.062, .083]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업스트레스→진로성숙도 .009** [.004, .013]

부모-자녀 상호작용→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학업스트레스→진로성숙도
.004*** [.002, .006]

*p<.05, **p<.01, ***p<.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이영광 외, 2019; 이선영․송주연, 2019; 김양분․

강호수, 2017; 선혜연․김계현, 2007; 이은경, 2001) 부모지원 또는 유대관계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최은영․윤영, 2021; 이문희․신효정, 2015; 김아름․최보영․

이지희, 2010; 박효희․성태제, 2008)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관련된 다양한 부모 요인 중에서도 대화 및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포함한 부모와의 상호작

용이 많을수록 청소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진로성숙에 의미 



부모교육연구, 제22권 4호, 2025

50

있는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을 도와 자기결정성 동기를 높이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

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진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높고 내재적 동기가 충만한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 행동 등 진로성숙도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

인다는 선행 연구(김하영 외, 2018; 백연옥․심혜숙, 2015; 황매향․임은미, 2004)와 맥락을 같

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이 자녀의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

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감소된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였

다. 이는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을 높여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연, 2018; 김유정․이은미, 2016)와 부합한다. 다만 본 연구

에서 학업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

데, 이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으로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적게 느끼게 되어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기에서 학생들의 내적 동기 부여가 

스트레스 관리보다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즉,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높은 청소년은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경로가 확인되

었다. 이러한 이중 매개 경로의 유의성은 청소년의 동기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로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은 학생은 학업에 대

한 내적 의지가 강해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을 가

능성이 높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상태에서 진로탐색 행동이나 진로 결정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진로교

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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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첫째,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도록 하고 진로와 관련된 대화 및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와 

우려로 인해 자유학기제 정책은 다소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박균열, 2023). 그러나 자유

학기제의 본래의 정책적 의도는 학업성취보다는 진로발달과 자기주도학습능력 배양과 같은 

미래역량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수혜․신수영, 2023). 따라서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적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자녀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2024 

초·중등 진로교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주최의 교육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교육부, 2024) 이를 활용하여 학부모 대상의 자유학기제 인

식 개선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고, 진로에 대해 대화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방

법을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자녀가 주체적인 내적 동기를 강화하며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부모가 쉽게 접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워크북 등을 마련하

고 소개함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

여 자녀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 검사도구와 정보 플랫폼을 소개하거나, 교육

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진로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자녀의 총체적인 진로 발달 과업 수행은 점점 더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

이다(유정이․황재원․박지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 검사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넷, 

커리어넷과 같은 공공 진로 플랫폼은 진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검사 도구를 제공하

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여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진로 검사를 단순히 실시하고 결과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진로 검사 도구와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연습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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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과정을 더 촉진

하기 위해 교내 진로전담교사를 활용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자녀

와 함께 논의할 때,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

는 부모에게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원인 탐색 및 이해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면담하거나 부모를 단독으로 상담하여 부모의 자율성지지 수준, 가정 

내 대화 구조, 학업스트레스 완화 전략 등을 확인하고 부모와 자녀가 진로를 포함한 상호작

용을 더욱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발달 수준과 자율성

을 고려한 공감적인 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더욱 유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 활동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후 자녀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감소 여부와 같은 변화를 교내 진로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심리적 변화를 연계한 평가 지표와 부모-자녀 상호작용 촉

진 및 진로 탐색 지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과 심리

적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가정과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더욱 부모 대상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심화된 연구들이 지속되어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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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ree Semester Program: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Lee, Min Young*․Kang, Ji 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Free Semester Program. Data were obtained from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After excluding students 

from schools that did not implement the program,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5,366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all relevant ite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tudents’ career maturity. Second, parent–child interaction indirectly influenced career 

maturity through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indicat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academic stress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Fourth, a sequential dual mediation pathway was identified, showing that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ed career maturity indirectly through both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in seque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during the Free Semester Program. These include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implementing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utilizing online platforms.

Keywords : parent–child interaction, Free Semester Program, career maturity,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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